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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 – 2018.12.26. 정부세종청사

연말이어서 몹시 분주하실 텐데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을 갑자

기 모시게 됐습니다. 긴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습니

다.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첫 번째 부탁은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.

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, 올 겨울에

도 사고가 많습니다. KT 통신구 화재, KTX 탈선, 강릉 펜션

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제주 여객선 좌초에서는 다행히 인명피

해가 없었지만, 좌초 자체는 사고입니다.

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점검과 재발방지를

강조하지만,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. 어딘가 빈틈이 있기 때

문입니다.

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

빈틈을 없애야겠습니다. 오늘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

부탁드리고 싶습니다.

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18만 곳,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물

은 55만 개입니다. 일상적 점검과 관리는 기초자자체가 맡아주

셔야 합니다. 기초지자체의 담당부서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안전

취약현장을 더 자주 점검해 민간을 계도하시고, 규정을 엄정히

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시장·군수·구청장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담당부서가 더 잘 움

직일 것입니다. 기초단체장들께서는 건물주·사업주·시설책임자

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더 자주 소통해 주시면

좋겠습니다. 민간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

필요도 있습니다. 예컨대, 시설의 입구나 홈페이지에 시설별

안전점검항목과 점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들

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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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니다. 오늘 회의에서 민간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들

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.

두 번째 부탁은 생활밀착형 SOC추진에 관한 것입니다.

이제까지 우리는 도로·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

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. 그러나 생활

인프라는 많이 부족합니다. 예컨대 주민 수 대비 실내체육관에

서 우리는 일본의 1/4, 독일의 1/30에 불과합니다.

그래서 정부는 내년의 생활SOC 예산을 올해보다 50% 많은

8조 6천억 원 편성했고, 내후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을

세워 생활SOC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려 합니다.

생활SOC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을 드리려면 사

업선정부터 운영까지가 모두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. 특히 모든

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주

민들께 만족을 드리는 생활SOC를 확충하도록 지자체장들께서

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생활SOC의 좋은 운

영 모델은 지자체 사이에 공유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. 이에

관한 말씀도 나누겠습니다.


